열매 맺는 소그룹 지도자를 위한 편지 
주후 2026년 10월 05일 제661호 

예수님이 실종되지 않은 소그룹이 되려면

우리는 ‘맞춤형’, 즉 커스터마이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와 취향에 꼭 맞는 것을 선택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은 편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나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을 축소하거나 제외하려는 경향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우리의 신앙과 소그룹 안으로도 넘어오곤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는 예수님은 과연 왜곡되지 않은 예수님일까요? 혹시 받아들이기 좋은 모습만 남겨 놓은 ‘맞춤형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을까요?

DIY 예수님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은 강조하면서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습은 축소하며, 어느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직접 만들고 조립한 ‘DIY(Do It Yourself)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그룹에서 나누는 예수님은 왜곡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나누는 예수님은 지혜를 베풀 뿐 헌신된 공동체를 요구하지 않으시거나, 묵상을 권하기만 할 뿐 영적 권위에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닙니까?
때로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안전과 안락만을 주시는 ‘중산층 예수님’을 만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단순히 불우이웃을 돕는 것으로 좁혀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치유만 하시는 예수님, 성공만을 좋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 입맛에, 우리 소그룹에 맞는 예수님을 빌드해 갈 때 오히려 우리 소그룹에서 진짜 예수님은 실종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맞춤형 창작물이 아니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에게 맞추어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소그룹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 크신 왕 중의 왕이시요, 누구든지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이시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한 모습만을 선택하여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인 것처럼 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십니다. 모든 삶의 반경을 넓히시고 뛰어넘으십니다. 그렇기에 소그룹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 주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메시아를 공부하는 것을 넘어 그분을 따르라
예수님을 다시 발견했다면, 이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메시아를 공부하는 것과 그분을 따르는 것의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의 삶을 살아 내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환자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불가촉천민으로 여겨지는 이들,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본능적으로 얕잡아 보는 집단에 속한 이들, 내가 선을 그어 놓은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삶의 선택을 바꾸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예수님을 진짜 모시기로 했다면,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명의 수제자가 아닌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만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유대 랍비와 제자의 모델에서도 랍비가 결성한 학습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은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고, 신학적 맹점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 그리고 영적 침체를 이겨 내기 위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단순한 친목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함께 그분을 따라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맞춤형 창작물이 아니십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예수님이 실종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 주는 예수님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따르며, 그 길을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 맞추어 가는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실종된 메시아』(카일 아이들먼, 마크 무어, 두란노)의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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